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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적 말소리 자극과 시각적 글자 자극 제시방법에 따른

5, 6세 일반아동의 음소인식 수행력 비교*

Effects of auditory and visual presentation on phonemic awareness 
in 5- to 6- year-old children

김명헌 · 하지완 **

Kim, Myung-Heon · Ha, Ji-Wan

Abstract 

The phonemic awareness tasks (phonemic synthesis, phonemic elision, phonemic segmentation) by auditory 
presentation and visual presentation were conducted to 40 children who are 5 and 6 years old. The scores and error 
types in the sub-tasks by two presentations were compared to each other. Also,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erformances of phonemic awareness sub-tasks in two presentation conditions were examined. As a result, 
6-year-old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phonemic awareness scores than 5-year-old group. Both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in visual presentation than auditory presentation. While the performance under 
the visual presentation was significantly lower especially in the segmentation than the other two task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sub-tasks under the auditory presentation. 5-year-old group showed significantly more 
‘no response’ errors than 6-year-old group and 6-year-old group showed significantly more ‘phoneme substitution’ 
and ‘phoneme omission’ errors than 5-year-old group. Significantly more ‘phoneme omission’ errors were 
observed in the segmentation than the elision task, and significantly more ‘phoneme addition’ errors were observed 
in elision than the synthesis task. Lastly, there are positive correlations in auditory and visual synthesis tasks, 
auditory and visual elision tasks, and auditory and visual segmentation tasks. Summarizing the results, children 
tend to depend on orthographic knowledge when acquiring the initial phonemic awareness. Therefore,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ould support the position that the orthographic knowledge affects the improvement of phonemic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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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글은 표음문자로, 말소리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소리 단위인 

음소를 체계적으로 표상하는 자모체계의 원리, 즉 철자 원리를 

따른다. 이는 알파벳의 표기 체계와 유사한 부분인데, 만일 말

소리가 음소로 구성됨을 인식하지 못하는 아동이라면 자모 체

계의 원리를 이해하기 어렵고, 따라서 음운인식 없이는 각 철자

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Lib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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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74). 그리고 특정 철자와 음소들 간 대응관계를 학습하

고 적용함으로써, 문자로 제시된 단어를 말소리로 바꾸어 발음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해독(decoding)이다. 이차숙(2003)은 해

독의 발달단계를 8단계로 설명하였다. 첫째 글자와 그림의 차이

를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 둘째 글자와 그림의 차이를 인식하는 

단계, 셋째 주변 환경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단어를 전체로 암

기하는 단계, 넷째 음절인식의 단계, 다섯째 글자의 발음 향상성 

인식 단계, 여섯째 음소인식 단계, 일곱째 자소-음소 대응규칙

을 적용하는 단계, 여덟째 자소-음소 대응관계를 완성하는 단계

가 그것이다. 이처럼 초기 읽기능력, 특히 해독능력은 음운인식

을 발판으로 발달해간다. 
음운이 구어에 대한 지식이라면, 철자는 문어에 대한 지식이

다(Adams, 1990). 음운인식은 구어의 내적 소리구조에 대한 화

자의 지식이다(Ryner et al., 2001). 반면 철자지식(orthographic 
knowledge)은 문자(letter)의 형태, 이름, 그리고 그 이름에 대응

하는 소리(sound)에 대한 친숙도 등을 의미한다(Whitehurst & 
Lonigan, 1998). 음운인식 가운데 음소인식에 대하여, 박정윤

(2009)과 Wagstaff(2001)는 그것이 철자지식과 구별되는 개념임

을 강조하였다. 음소인식은 음운인식의 하위 인식능력으로 개

인이 속한 한 언어 내에서 가장 작은 말소리에 대한 인식능력인 

반면, 철자지식은 장기기억 속에 저장된, 구어를 문어로 표현하

는 패턴 또는 방법을 아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음소

인식과 철자지식은 그 정의에 있어 차이가 분명하다. 즉 음소인

식은 ‘구어’에 대한 ‘청각적’ 지식이고, 철자지식은 ‘문어’에 대

한 ‘시각적’ 지식이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음소인식은 말소

리에 대한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소인식을 평가 또는 훈련

할 때에는 말소리를 이용하여 말소리 인식 다루어야 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 또는 임상현장에서 음소인식의 평가

나 훈련 시 철자이름과 철자형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는 순수하게 음소인식을 평가, 훈련한다기보다 철자를 이용하

여 간접적으로 음소를 다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발달적 측면에서는 음운인식이 철자지식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보편적이다. 음운인식 가운데 특히 음소인식이 

철자지식의 발달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된 바 있다(Liberman et 
al., 1974). 조문현(2002)은 음소인식이 철자지식의 발달을 증진

시키고, 초기 읽기뿐 만 아니라 후기 읽기와도 연관성이 많다고 

하였다. Juel의 연구(1988)에서도 음소인식이 철자지식의 발달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철자

습득 초기에는 음운인식이 철자발달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

되어야 하지만, 철자를 습득한 이후에는 역으로 철자지식이 오

히려 음운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

다(Hogan, Catts & Little, 2005). 특히 음운인식 중 음소인식이 철

자지식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되었다(Anthony & Francis, 
2005; Morais et al., 1979). Castles, Wilson & Coltheart(2011)은 성

인이더라도 철자지식이 전혀 없는 문맹자의 경우 각운인식까

지는 가능하지만 음소인식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된 의견

을 도출할 수 있다. 구어발음 시 음소는 인접 음소들과 동시에 

조음되기 때문에, 구어만 사용하는 시기에는 음소가 물리적 실

체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구어 상에서 음소를 음향

학적으로 분리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이후 

문자의 이름과 소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문자를 구어에 적용

시키게 되고, 문자와 대응하는 음소에 대하여 깨닫게 되면서 음

소의 분리나 조작이 가능하게 된다. 이 때 비로소 음소인식이 생

기고, 이후 문자를 이용한 읽기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음소인식

도 더욱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면 앞에서 언급하

였던 음소인식이 철자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과 달리, 음
소인식은 철자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음소인식과 철자지식과의 관계에 있어, 음소인식

이 철자습득의 선행요소인지, 아니면 철자학습의 결과인지에 

대해 여러 견해들이 있다. 음소인식이 철자지식에 선행된다면 

아동의 음소인식 능력은 철자습득에 필수적이며, 철자학습의 

결과라면 철자를 아직 모르는 어린 아동의 경우 음소인식 이외

에 다른 방식으로 철자를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아
동의 음운인식 발달 순서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면, 단어를 음절

로 분절하는 능력은 5세 전반 경 대부분 완성되지만, 음소로 분

절하는 능력은 5세 전반까지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5세 후반에 

이르러서야 약 50%의 아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선

정, 김영태, 2006). 우리나라의 경우 5세 후반은 유치원에 다니

고 있는 학령전기로, 이 시기의 아동들은 대부분 문자에 노출되

고 철자를 배우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5세 전반에는 전혀 

불가능하였던 음소인식이 5세 후반 경 급격하게 발달하는 것이 

음절인식 후 음소인식의 발달이라는 순수한 음운인식의 발달

단계를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철자습득이라는 변수가 음소

인식이라는 음운인식 발달에 영향을 준 것인지, 혹은 두 경우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인지 그 관계가 모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소인식 과제 시 자극을 청각적 말소

리로 제시한 경우와 시각적 글자로 제시한 경우의 수행력을 비

교해봄으로써, 이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였다. 두 제시방법에 

따라 수행력에 차이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음소인식 과제수행 

시 아동들이 청각적 정보에 더 의존하는지 아니면 시각적 정보

에 더 의존하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음소인식 

과제가 말소리에 대한 인식 능력을 평가하는 과제임에도 불구

하고, 만일 글자를 기반으로 하였을 때 그 수행력이 더 좋다면 

말소리 정보보다 글자의 도움을 받아야 음소인식 과제를 더욱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는 철자지

식이 음소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두 제시방법에 따른 음소인식 하위 과제에서 나

타난 오류유형을 비교하여, 자극 제시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아

동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질적으로 다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

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제시방법에 따른 음소인식 수행력 

간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말소리 자극과 글자 자극 간 아동

들이 보이는 음소인식 능력의 관계가 어떠한지도 유추해보았

다. 철자를 배우기 시작할 뿐 아니라 음소인식이 발달하는 연령

대인 5세와 6세 학령전기 아동들로 연구대상자를 한정하여, 초
기 철자발달 단계에서 철자지식이 음소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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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알아보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였다. 음소인식 과제는 석

동일(2006)의 음운인식 진단․평가 모형에 근거하여, 합성, 탈락, 
분절 과제를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연구질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5세와 6세 집단 간 청각적 말소리 자극과 시각적 글자 자극 

제시방법에 따른 음소인식 하위 과제 별 수행력에 차이가 있는

가? 둘째, 5세와 6세 집단 간 청각적 말소리 자극과 시각적 글자 

자극 제시방법에 따른 음소인식 하위 과제 별 오류유형 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청각적 말소리 자극과 시각적 글자 자극 

제시방법에 따른 음소인식 하위 과제 별 수행력 간 관계는 어떠

한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실험대상자는 5세와 6세 일반아동으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

다. (1) 부모와 교사 보고에 의해 감각적, 신경학적, 신체적인 결

함이 없는 아동, (2) 인지적, 언어적인 문제가 없는 아동, (3) 수
용·표현어휘력검사(REVT; 김영태 외, 2009)의 수용어휘 및 표

현어휘능력이 -1SD 이상 범위에 속하는 아동, (4) 우리말 조음·
음운평가 (U-TAP; 김영태, 신문자, 2004)의 단어 수준에서 자음

정확도가 -1SD 이상 범위에 속하는 아동, (5) 자모지식검사 및 

소리-글자 대응 지식검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

여, 기본적인 철자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 아동이었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5)번 조건을 포함시킨 이유는 본 연구의 

실험과제에 글자를 이용한 과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모지식검사와 소리-글자 대응 지식검사는 표준화 검사도구가 

아니므로, 선행연구(나예주, 2014)에 근거하여 생활연령 평균 

점수에서 -1SD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은 경우 일정 수준 이

상의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보았다. 나예주의 연구(2014)에서 

자모지식검사(38점) 평균은 5세 9.40(7.02), 6세 17.47(1.30)이었

고, 소리-글자 대응지식검사(30점) 평균은 5세 21.20(4.84), 6세 

27.53(2.32)이었다. 
이와 같은 대상자 선정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실험에 참가

한 대상자는 5세 20명, 6세 20명의 총 40명이었다(<표 1 참고>). 
두 연령집단 간 성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χ2=.400, p>.05).

표 1. 대상자 배경정보

Table 1. Demographic data of participants in two groups

2.2. 실험 과제 제작

2.2.1. 실험 과제 자극어 선정

음소인식 과제는 합성, 탈락, 분절의 하위 과제들로 구성하였다. 
과제 자극어는 모두 CV 또는 CVC 구조의 일음절어로 제시되었

다. 자극어의 자음은 김영태(1996)의 연구에 근거하여, 5세경 완

전히 습득되는 자음인 /ㅍ, ㅁ, ㅂ, ㅌ, ㄴ, ㄷ, ㄱ, ㅋ, ㅈ/의 9
개만을 사용하였다. 모음은 이중모음을 제외하고 단모음에서 

전설고모음, 전설중모음, 후설고모음, 후설중모음, 후설저모음 

하나씩을 사용하여, /ㅏ, ㅣ, ㅜ, ㅔ, ㅗ/의 5개로 하였다. 9개의 

자음과 5개의 자음을 Excel 랜덤함수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조합

하여, CV 구조 30음절, CVC 구조 30음절을 만들었다. 총 60개의 

자극어를 음소합성(청각적 말소리 자극 10개, 시각적 글자 자극 

10개), 음소탈락(청각적 말소리 자극 10개, 시각적 글자 자극 10
개), 음소분절(청각적 말소리 자극 10개, 시각적 글자 자극 10개) 
과제 각각에 CV 자극어 5개, CVC 자극어 5개씩 동일하게 배분

하였다. 두 제시방법에 사용될, 음소인식 각 하위 과제 별 구체

적인 일음절 자극어 목록은 <표 2>와 같다. 

표 2. 음소인식 과제의 일음절 자극어 목록

Table 2. The list of stimuli in phonemic awareness tasks

음소합성

청각적 말소리 
제시방법

파, 미, 부, 테, 노
탄, 닉, 둠, 겝, 콕

시각적 글자 
제시방법

다, 기, 쿠, 제, 포
작, 핌, 뭅, 벤, 톰

음소탈락

청각적 말소리 
제시방법

마, 비, 투, 네, 도
납, 딕, 군, 켐, 존

시각적 글자
 제시방법

가, 키, 주, 페, 모
팜, 민, 붐, 텝, 녹

음소분절

청각적 말소리 
제시방법

바, 티, 누, 데, 고
단, 깁, 쿰, 젝, 폭

시각적 글자 
제시방법

카, 지, 푸, 메, 보
맙, 빅, 툰, 넵, 돔

2.2.2. 전산화된 실험 과제 제작

실험과제는 DmDx Display Software (Forster & Forster, 2003)를 사

용하여 전산화된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였다. 프로그램은 음소

합성, 음소탈락, 음소분절의 세 개의 하위 과제로 구성되었고, 
각 하위 과제는 청각적 제시(말소리)와 시각적 제시(글자)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대상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각 실험항목 직전 + 표

시가 1000ms 동안 화면 중앙에 제시되었다. 500ms의 ISI (inter 
stimulus interval) 후 실험항목의 첫 말소리 또는 첫 글자가 청각

적 또는 시각적으로 제공되었다. 청각적 말소리 자극과 시각적 

글자 자극의 제시 시간은 1000ms로 동일하였다. 여러 개의 말소

리 또는 글자 자극이 1000ms씩 차례대로 제시되는 항목의 경우, 
각 자극 사이에 빈 화면으로 500ms ISI를 삽입하여 소리 또는 글

자가 사라지게 하였다. 자극이 모두 제시되면 ‘삐’하는 신호음

이 나오고, 대상자들은 이 신호음을 들은 직후 빈 화면이 보여

지는 5000ms동안 반응하도록 하였다. 신호음 이후 5000ms동안 

대상자의 모든 반응은 자동으로 녹음되었다. 1000ms의 ITI (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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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l interval) 후 다음 실험항목이 시작되었다.
청각적 말소리 자극 제시 과제에서는 빈 화면과 함께 청각적 

말소리 자극어가 헤드폰을 통하여 제공되었고(<그림 1> 참조), 
시각적 글자 자극 제시 과제에서는 소리 없이 화면에 글자만 제

공되었다(<그림 2> 참조). 청각적 말소리 자극과 시각적 글자 자

극의 제시시간은 1000ms로 동일하였다. 청각적 말소리 자극어

는 TTS (text-to-speech)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여성의 목소리

로 제작하였고, 시각적 글자 자극어는 글자크기 60포인트의 고

딕체로 제작하였다.

그림 1. DmDx를 이용한 청각적 음소 합성 과제 예 

Figure 1. Auditory phoneme synthesis task using DmDx

그림 2. DmDx를 이용한 시각적 음소 합성 과제 예 

Figure 2. Visual phoneme synthesis task using DmDx

2.3. 실험 절차

청각적 말소리를 통한 음소인식 과제에서 자극어는 어떠한 시

각적 단서도 제공하지 않고 청각적으로만 들려주었다. 음소를 

제시할 때에는 철자 이름 대신 음가로 들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임정연, 2010; 홍성인 외, 2002). 예를 들어 /t/ 음소를 ‘디
귿’이라는 철자 이름으로 제시하지 않고 [t]라는 말소리로 들려

주었다. 반면, 시각적 글자를 통한 음소인식 과제에서는 어떠한 

청각적 단서도 제공하지 않고 노트북 화면에 해당 글자를 시각

적으로만 보여줌으로써 자극어를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반은 

청각적 말소리 자극 제시 과제부터, 대상자의 반은 시각적 글자 

자극 제시 과제부터 실험을 진행하였다. 청각적 말소리 자극 제

시 과제와 시각적 글자 자극 제시 과제 내에서 합성, 탈락, 분절

의 하위 과제 순서를 무작위로 하였고, 각 음소인식 하위 과제 

내에서도 자극어의 순서는 무작위적이었다. 모든 과제는 여러 

차례의 연습항목을 거쳐 아동이 충분히 각 실험방법을 숙지한 

것을 확인한 후, 본 실험항목으로 넘어갔다.  

2.3.1. 음소합성 과제

청각적 말소리를 통한 음소합성 과제에서 연구자는 아동에게 

“[t]와 [ɛ]를 모으면, [tɛ]가 되어요. 지금부터 들려주는 소리를 잘 

듣고 소리를 모아주세요.”라고 설명하였다. 그러고 나서 [t]와 

[ɛ]가 500ms의 시간간격을 두고 차례대로 소리로 제시되었다. 
CVC구조에서도 음소를 들려주고 초성, 중성, 종성 3가지를 합

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시각적 글자를 통한 음소합성 과제에서

는 “(‘ㄷ’와 ‘ㅔ’를 보여주고) 이 둘을 모으면 [tɛ]가 되어요. 지금

부터 보여주는 글자를 잘 보고 글자를 모아주세요.”라고 설명하

였다. 자극어를 청각적으로 들려주지 않고 노트북 화면에 글자

로 보여주었다. 그 후 ‘ㄷ’와 ‘ㅔ’가 500ms의 시간간격을 두고 

1000ms씩 순서대로 노트북 화면에 글자로 제시되었다.  

2.3.2. 음소탈락 과제

청각적 말소리를 통한 음소탈락 과제에서 연구자는 아동에게 

“[tu]에서 [u]를 빼면 [t] 소리가 남아요. 지금부터 들려주는 소리

를 잘 듣고 첫소리를 빼 보세요.”라고 설명하였다. 그러고 나서 

[tu]와 [u]가 500ms의 시간간격을 두고 차례대로 소리로 제시되

었다. CV구조에서는 무작위로 초성 또는 중성을 빼도록 제작하

였지만 CVC구조에서는 끝소리인 종성만 빼도록 제작하였다. 
시각적 글자를 통한 음소탈락 과제에서는 “(‘두’와 ‘ㅜ’를 보여

주고) ‘두’라는 글자에서 ‘ㅜ’라는 글자를 빼면 ‘ㄷ’ 글자가 남아

요. 지금부터 보여주는 글자를 잘 보고 첫소리를 빼 보세요.”라
고 설명하였다. 자극어를 청각적으로 들려주지 않고 노트북 화

면에 글자로 보여주었다. 그 후 ‘두’와 ‘ㅜ’가 500ms의 시간간격

을 두고 1000ms씩 순서대로 노트북 화면에 글자로 제시되었다. 

2.3.3. 음소분절 과제

청각적 말소리를 통한 음소분절 과제에서 연구자는 아동에게 

“[tu]를 나누면 [t]와 [u] 소리로 나누어져요. 지금부터 들려주는 

소리를 잘 듣고 소리를 나눠주세요.”라고 설명하였다. 그 후 아

동은 [tu]라는 자극어를 들은 후 그것을 분절하는 과제를 수행했

다. CVC구조에서도 음절을 들려주고 초성, 중성, 종성 3가지로 

분절하도록 하였다. 시각적 글자를 통한 음소분절 과제에서는 

“(‘두’를 보여주고)  ‘두’라는 글자를 나누면 ‘ㄷ’와 ‘ㅜ’ 글자로 

나누어져요. 지금부터 보여주는 글자를 잘 보고 글자를 나눠주

세요.”라고 설명하였다. 자극어를 청각적으로 들려주지 않고 노

트북 화면에 글자로 보여주어 실시하도록 하였다. 화면에는 

‘두’라는 자극어가 1000ms씩 제시되고, 아동은 그것을 본 후 분

절과제를 수행하였다.

2.4.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수행력 비교를 위해 각 항목에 대해 정반응은 1점, 오반응은 0점
으로 처리하였다. ‘삐’소리 후 5000ms 동안 반응이 없으면 오답

으로 간주하고 0점으로 처리하였다. 아동이 수정하여 발화할 경

우 최종적으로 산출한 것을 반응으로 처리하였으며, 녹음된 아

동의 반응에 근거하여 채점하였다. 정반응한 총 항목수를 합산

하여 각 과제에 대한 대상자들의 수행력을 점수화하였다. 
오류유형 분석을 위해 오반응한 항목에 대한 대상자들의 반

응을 모두 기록하였다. 대상자들이 보인 오류들을 분석한 결과, 
무반응, 음소대치, 음소생략, 음소첨가, 음절대치, 무관한 반응

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 때 음소생략은 자음이

나 모음을 생략한 경우이며, 음소첨가는 종성에 자음이 첨가된 

경우가 포함되었다. 음소대치는 자음 또는 모음만 다른 음소로 

오류를 보인 경우이며, 음절대치는 자음과 모음이 같이 즉, 초성

과 중성이 같이 오류를 보인 경우가 포함되었다. 무관한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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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해당 음소인식 과제와 상관없는 반응을 의미하였다. 예를 들

어 /tɑn/을 분절하여야 하는 분절과제에서 [tɑn]이라고 자극어를 

그대로 따라 말하거나 읽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오류유형 분

석은 대상자가 산출한 총 오류에 대해 각 오류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구하였다. 
SPSS (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22.0)를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

령집단(2) 간 자극제시방법(2)에 따른 음소인식 하위 과제(3) 별 

수행력을 알아보기 위해, 1 피험자 간-2 피험자 내 혼합분산분

석(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령집단(2) 간 자극제

시방법(2)에 따른 각 음소인식 하위 과제(3)의 오류유형(6) 별 비

율을 알아보기 위해, 1 피험자 간-3 피험자 내 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혼합분산분석의 사후검정 시 다중비교(multiple 
comparison)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1종 오류 증가를 조절하기 

위해 Bonferroni alpha correction을 적용하여 유의도 수준을 0.005
로 낮추어서 결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청각적 말소리 자극 음소

인식 과제와 시각적 글자 자극 음소인식 과제수행력의 상관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을 구분하지 않은 채 Pearson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다. 

2.5. 신뢰도 

음소인식 과제수행력에 대한 평가자 간 신뢰도 측정을 위해, 연
구자 1인과 언어치료 전공 대학원생 2명이 함께 자료를 분석하

였다. 전체 실험대상자의 20%에 해당하는 8명의 자료를 무작위

로 추출하여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일치된 평가 수를 일치된 평

가수와 불일치된 평가수의 합한 수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하여 

신뢰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평가자 간 신뢰도는 98.6%였다.  

3. 연구 결과

3.1. 두 연령집단 간 청각적 말소리 제시방법과 시각적 글

자 제시방법에 따른 음소인식 하위 과제수행력 비교

청각적 말소리 자극 제시방법과 시각적 글자 자극 제시방법 모

두에서 6세 집단은 5세 집단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음소인식 수

행력을 보였다. 그리고 5세와 6세 집단 모두에서 자극을 청각적 

말소리로 제시했을 때보다 시각적 글자로 제시했을 때 음소인

식 수행력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3> 참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혼합분

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주효과가 유의하였다(F(1, 38)=

104.950, p<.001). 즉, 5세 집단보다 6세 집단의 수행력이 유의하

게 높았다. 그리고 집단 내 제시방법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여

(F(1, 38)=378.423, p<.001), 대상자들은 청각적 말소리 자극 제시방

법보다 시각적 글자 자극 제시방법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행력

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시방법과 집단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1, 38)=3.784, p>.05).

그림 3. 청각적 말소리 제시방법과 시각적 글자 제시방법에 따른 

각 집단 별 음소인식 수행력

Figure 3. The scores of phonemic awareness tasks 
by auditory and visual presentation

음소인식 하위 과제에 관한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F(2, 76)=2.893, p>.05), 음소인식 하위 과제와 집단 간 상

호작용효과는 유의하였다(F(2, 76)=6.129, p<.01). 음소인식 하위 

과제와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 내에서 음소인식 하위 과제에 대한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5세 집단에서는 합성에 비해 분절 과제에

서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이 초래된 반면(p<.005), 6세 집단에서

는 음소인식 하위 과제에 따른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마지막으로 제시방법과 음소인식 하위 과제 간 상호작용효

과가 유의하였다(F(2, 76)=9.974, p<.001). 그러나 제시방법, 음소인

식 하위 과제, 집단의 삼요인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2, 76)=1.355, p>.05). 제시방법과 음소인식 하위 과제 간 상호작

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각 제시방법 내에서 음

소인식 하위 과제에 대한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각적 글자 자극 제시방법의 경우 합성과 탈락에 비해 

분절 과제에서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이 초래된 반면(p<.005), 청
각적 말소리 자극 제시방법에서는 음소인식 하위 과제에 따라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3.2. 두 연령집단 간 청각적 말소리 제시방법과 시각적 글

자 제시방법에 따른 음소인식의 오류유형 비율 비교

5세 집단은 무반응 70.59%(22.54), 음절대치 11.55%(13.78), 음소

생략 6.20%(8.12), 음소첨가 5.55%(7.71), 음소대치 4.31% (6.27), 
무관한 반응 1.77%(3.99) 순으로, 6세 집단은 무반응 

44.28%(15.49), 음소대치 20.29%(13.31), 음소생략 18.64% 
(10.80), 음절대치 11.36%(10.56), 음소첨가 4.37%(5.14), 무관한 

반응 1.03%(2.62) 순으로 오류를 보였다(<그림 4> 참조).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혼합분산분석 실시하였고, 

구형성 가정에 위배되는 경우 Greenhouse-Geisser의 수정된 자유

도를 사용하였다. 집단 간(F(1, 21)=.029, p>.05), 제시방법 간(F(1,

21)=.046, p>.05), 음소인식 하위 과제 간(F(2, 21)=1.036, p>.05)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측정한 값이 전체 오

류에 대한 각 오류유형의 비율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

과이다. 오류유형에 따른 주효과(F(1.855, 38.961)=50.739, p<.001)와 

오류유형과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F(1.855, 38.961)= 4.278, p<.05)가 

유의하였다. 또한 음소인식 하위 과제와 오류유형 간 상호작용



76                                   Kim, Myung-Heon · Ha, Ji-Wan / Phonetics and Speech Sciences Vol.8 No.1 (2016) 71-80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718, 78.069)=2.881, p<.05). 그러

나 제시방법과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F(2, 21)=.046, p>.05), 제시

방법과 오류유형 간 상호작용효과(F(2.109, 44.294)=.359, p>.05), 제
시방법, 오류유형, 집단에 따른 삼요인 상호작용효과(F(2.109,

44.294)= .445, p>.05)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  밖에 음소인식 하위 

과제와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F(2, 21)=.512, p>.05), 제시방법과 

음소인식 하위 과제 간 상호작용효과(F(2, 42)=2.303, p>.05), 제시

방법, 음소인식 하위 과제,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F(2, 42)=1.824,
p>.05), 음소인식 하위 과제, 오류유형,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

(F(3.718, 78.069)=.443, p>.05), 제시방법, 음소인식 하위 과제, 오류유

형의 상호작용효과(F(4.412, 92.660)=1.118, p>.05), 제시방법, 음소인

식 하위 과제, 오류유형, 집단의 상호작용효과(F(4.412, 92.660)=1.290,
p>.05)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오류유형에 대한 주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무반응은 나머지 모든 오류

유형보다 유의하게 비율이 높았다(p<.005). 그리고 오류유형과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각 오류유

형에서 두 집단 간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집

단은 무반응(F=4.190, p<.001), 음소대치(F=8.177, p<.001), 음소

생략(F=3.600,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반면, 음소첨

가(F=4.353, p>.05), 음절대치(F=.638, p>.05), 무관한 반응

(F=1.362, p>.05)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5세 집

단은 6세 집단보다 무반응을 유의하게 많이 보였고, 6세 집단은 

5세 집단보다 음소대치와 음소생략을 유의하게 많이 보였다

(<그림 4> 참조).

그림 4. 집단 간 오류유형별 비율(%)
Figure 4. Error type ratio between groups (%)

마지막으로 음소인식 하위 과제와 오류유형에 대한 상호작

용 효과가 유의하였기 때문에, 각 오류유형에서 음소인식 하위 

과제에 대한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합성 

과제는 분절 과제보다 무반응을(p<.005), 탈락 과제보다 음소대

치를 유의하게 많게 나타내었다(p<.005)(<그림  5> 참조). 또한 

탈락 과제는 합성 과제보다 음소첨가를(p<.005), 분절 과제는 

탈락 과제보다 음소생략을 유의하게 많이 나타내었다

(p<.005)(<그림 5> 참조). 

그림 5. 음소인식 하위 과제 간 오류유형별 비율(%)
Figure 5. Error type ratio between sub-tasks (%)

3.3 청각적 말소리 제시방법과 시각적 글자 제시방법에 

따른 음소인식 과제수행력 간 상관관계

각 수행력 간 상관계수는 청각적 말소리 합성 과제와 시각적 글

자 합성 과제에서 .474, 청각적 말소리 탈락 과제와 시각적 글자 

탈락 과제에서 .497, 청각적 말소리 분절 과제와 시각적 글자 분

절 과제에서 .752로, 모두 유의하게 상관이 있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말소리’와 ‘글자’라는 자극의 차이가 음소인식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5세와 6세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청각적 말소리 및 시각적 글자 자극 제시

방법에 따른 음소인식 과제수행력과 과제수행 시 나타나는 오

류유형을 비교하고, 두 방법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선 연령집단 간 차이에서, 5세 집단보다 6세 집단의 음소인식 

수행력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아동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음소인식 능력이 발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홍성인

(2001), 고연경(2002), 김예지(2006), 나예주(2014)의 연구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 음소인식 하위 과제별로는 5세 집단의 경우 합

성보다 분절 과제에서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여, 이 연령대

에서는 분절이 합성보다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분절 과제의 상대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크게 이

견이 없는 듯하다(이숙, 김화수, 2014; Adams, 1990; Catts, 1993; 
Vloedgraven & Verhoeven, 2009).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러한 차

이는 5세 집단에서만 관찰되었고, 6세 집단에 이르면 합성만큼 

분절 능력 또한 급격하게 발달하여 하위 과제 별 차이가 유의하

지 않았다(<그림 3> 참조). 이러한 결과는 다른 음소인식 과제보

다 분절 과제수행 시 철자능력이 더욱 요구된다는 선행연구

(Perin, 1983; Treiman et al., 1981)에 근거하여 해석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음소 분절 시 청각적 기억에만 의존하여 과제를 수

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분절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철자지식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하고, 한글과 같

은 표음문자에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5세에 비해 6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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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러 음소 분절 능력이 두드러지게 발달하였다는 본 연구결과

에 대해서도, 해당 연령대에 문자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다는 점, 즉 이 연령대의 철자지식의 발달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하위 과제 종류에 상관없이 자극 제시방법에 따라 

음소인식 과제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청각적 말소리보다 시각적 글자로 자극

을 제시하였을 때 음소인식 수행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는 대상자들이 음소인식 과제를 수행할 때 말소리 정보보

다 글자에 도움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철자지식의 활용은, 앞에서 언급하였던 분절 과제뿐 아니라, 기
타 음소인식 과제들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소인식 

과제가 말소리의 최소단위인 음소의 인식능력을 평가하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글자의 도움을 받을 때 그 수행력이 더욱 좋

아진다는 것은 철자지식이 음소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하위 과제 별로 살펴보면 시각적 글

자 자극 제시방법에서는 합성과 탈락보다 분절 과제에서 유의

하게 수행력이 낮았는데, 이는 5세 집단에서 분절 과제 점수가 

상당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일 것이다(<그림 3> 참
조). 즉, 상대적으로 철자지식이 덜 발달한 5세의 경우에는 본인

이 알고 있는 철자지식을 활용하더라도 여전히 분절은 가장 어

려운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Brown(1977)에 의하면 정보를 기억하는 부호에는 시각 부호

(visual code)와 음운 부호(phonological code)가 있고, 두 부호 중 

어떤 것을 사용하여 정보를 획득하는가는 연령과 관계가 있다. 
어린 아동일수록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에 시각 부호를 사용하

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음운 부호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Ellis & Wooldridge, 1985). 이와 같은 이론에 근거할 때 문어발

달 전 아동의 경우 언어정보에 대한 기억은 음운 부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글자를 알게 됨에 따라 언어정보를 유지, 조작하

는 데에 시각 부호인 글자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

기 문어발달 이후에는 말소리에 대한 인식인 음소인식 과제를 

수행할 때조차 음운 부호를 직접 사용한다기보다, 각 소리에 대

한 철자표상을 떠올려 문자로 조작한 후 각 문자를 음소로 변환

하는 과정을 거쳐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오류유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상자들의 오류는 무반응

의 비율이 가장 높아, 학령전기 아동들에게 음소인식 과제는 결

코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세 집단의 경우 무반

응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6세 집단도 여전히 높지만, 6세가 되면 

5세보다 음소대치와 음소생략 비율이 또한 유의하게 높아져, 6
세에 이르면 분절음 차원의 오류도 점점 많아진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똑같이 점수를 얻지 못하였더라도 5세와 6세가 과

제수행 시 직면한 어려움에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령에 따른 오류의 질적 차이를 통

해서도,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음소인식이 발달한다는 것을 다

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오류유형과 하위 과제 간 상호작용효과에 대해 정리해보면, 

무반응은 분절보다 합성에서, 음소대치는 탈락보다 합성에서, 

음소생략은 탈락보다 분절에서, 음소첨가는 합성보다 탈락에

서 유의하게 많이 발생하였다(<그림 5> 참조). 정보를 결합해야 

하는 합성 과제에서는 정보를 바꾸고, 정보를 나열해야 하는 분

절 과제에서는 정보를 빠뜨리고, 정보를 삭제해야 하는 탈락 과

제에서는 정보를 그대로 두는 오류들은 모두 작업기억의 미성

숙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즉, 그것이 청각 기억이든 시

각 기억이든 간에, 이러한 오류는 모두 해당 연령대 아동들에서 

작업기억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초래된 반응들로 여겨진

다. 
그러나 무반응은 이와 경우가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가장 어려운 분절 

과제보다 가장 쉬운 합성 과제에서 무반응 오류가 유의하게 많

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무반응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들마다 

상이하다. 무반응은 말 그대로 전혀 반응을 못 한, 다른 오류들

과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경우(Ruml et al., 2000)와 떠올린 답이 틀

린 답임을 감지하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은 것

으로 보는 경우(Baars, Motley & MacKay, 1975)의 두 가지 해석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무반응은 기타 다른 오류반

응들보다 과제수행에 더욱 어려움을 보일 때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산출 전에 본인

의 오류를 감지하는 것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인지기능으로, 기
타 다른 오류반응들보다 무반응이 더욱 수행력이 낮을 때 나타

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가설에 근거할 때 분절 과제

보다 합성 과제에서 무반응이 더 많이 발생한 것을 과제의 난이

도와 관련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더 쉬운 합성 과제에서 아

동들은 본인의 오류를 더 잘 감지하였고, 따라서 무반응을 많이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6세보다 5세 집단에서 

무반응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 연령과 음소인식 발달을 관련지

어 해석하였던 앞부분의 기술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는 모순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음소인식 하위 과제, 오류유형, 연령집단 

간 삼요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연령집단과 대

상자수를 보완한 좀 더 심층적인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명쾌

한 해석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각적 말소리 합성 과제와 시각적 글자 합성 과

제, 청각적 말소리 탈락 과제와 시각적 글자 탈락 과제, 청각적 

말소리 분절 과제와 시각적 글자 분절 과제 간 모두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자지식을 바탕으로 음소인

식이 발달해간다는 본 연구, 음소인식이 철자지식 발달에 영향

을 준다는 연구, 이 중 어떤 연구를 지지하든 간에, 두 자극을 통

한 음소인식 과제의 수행력은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

다. 또한 하위 과제 가운데 특히 분절에서 상관계수가 가장 높

았는데, 그 이유는 청각적 말소리 자극 제시방법과 시각적 글자 

자극 제시방법 모두에서 대상아동들이 분절 과제를 가장 어려

워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청각적 자극

을 활용하든, 시각적 자극을 활용하든 해당 연령대에서 분절 과

제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임에는 틀림없는 듯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와 해석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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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상자인 5, 6세 아동들에서 철자지식은 아직 완전한 것이 아

니라는 것이다. <표 1>을 살펴보면, 38점 만점의 자모지식검사

에서 5세 집단은 평균 13.9(2.79)점, 6세 집단은 평균 26.2(2.80)점
을, 30점 만점의 소리-글자 대응 지식검사에서 5세 집단은 평균 

19.75(2.79)점, 6세 집단은 평균 25.60(2.80)점을 획득하였다. 기
본적인 철자지식검사인 두 검사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 즉 철자발달의 초기 단계에 있는 아동들이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들조차 음소

인식 과제수행 시 음운 부호보다 철자 부호의 기억을 더욱 활용

한다는 것은, 음소인식이 철자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철

자지식 없이는 음소인식 과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가설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제한점 

또한 가지고 있는데, 특히 평가도구의 타당성 측면은 피할 수 

없는 연구방법 상의 한계점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철자

지식 검사와 음소인식 과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거나 선행연

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제작한 비표준화 과제였다. 따라서 음

운인식과 철자지식과 관련한 보다 타당한 추후 연구를 위해서

는 한국어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효

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글자에 대한 

철자지식과 말소리에 대한 음소인식의 수행을 음소인식이라는 

동일한 과제를 사용하여 비교한 것 또한 방법상의 제한점일 것

이다. 마지막으로, 음소인식 과제의 채점방법 상의 모호함에 대

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아동들

은 음소분절 과제를 매우 어려워하였다. 분절 과제 채점 시 음

가로 반응한 경우만 정반응으로 점수화하였는데, 음가로 반응

하지 않고 자소 이름을 말하는 아동들이 종종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맙’의 경우 아동들은 음가 “[m], [ɑ], [p]” 대신 “미음, 아, 비
읍”과 같이 해당 자소의 이름으로 대답하곤 하였다. 이러한 경

우 선행연구(제현순, 2014)에 근거하여, 음소인식 과제를 수행

한 것이 아니라 철자지식을 표현한 것으로 간주하여 오반응으

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음소인식 과제 수행 시 

아동들은 말소리 정보보다 철자지식을 활용한다는 가설을 지

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설에 근거할 때 “미음, 아, 비읍”과 같이 

자소 이름으로 반응한 것은 어쩌면 음소인식 과제에 동반되는 

인지처리과정을 순수하게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검사자

의 지시사항을 충실하게 지켜 머릿속에 떠오른 자소 이름을 음

가로 다시 바꾸어 반응한 아동과 그렇지 못한 아동 간 능력의 

차이가 음소인식의 차이인지, 아니면 과제방법의 익숙함의 차

이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음소인식 수행 시 음가

가 아닌 자소 이름으로 반응하는 경우를 오답으로 처리하는 것

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음소인식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음소인식 발달에 대한 명확한 

과정, 음소인식과 철자습득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은 음운인

식과 관련된 아동의 전반적인 구어 및 문어 발달과정을 파악하

는 데에 있어 중요하다. 더욱이 음운인식이 초기 읽기발달에 가

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음소인식의 발

달양상에 대한 규명은 어린 아동의 읽기학습 시 음소인식 교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국내의 경우 음소인식 또는 

철자지식을 활용하여 읽기학습을 한 연구, 음소인식과 철자지

식이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찾아볼 

수 있지만, 둘의 발달 상 전후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철자지식이 음소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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